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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네이쳐홀딩스, 공모주 청약 경쟁률 151.90대 1 기록 

▶ 24만 주 모집에 총 3,645만5,180주 몰려… 청약증거금 8,385억 원 집계 

▶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 오는 27일 코스닥 상장 예정 

 

<2020-07-16>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 더네이쳐홀딩스(대표이사 박영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경쟁률이 151.90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모주 물량의 20%인 24만 주를 대상으로 총 3,645만5,180주가 접수됐다. 청약증거금은 총 

8,385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회사는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46,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더네이쳐홀딩스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을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로 재포지셔닝한 토털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이다. 상장 진행 초기부터 유망 브랜드 발굴 및 탁월한 패션 사업 역량을 인정받으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장 후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해외 시장을 기존 홍콩, 대만에서 아시아 전역과 서구권으로 확대하

고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라인을 패밀리 브랜드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브랜드 NFL을 

강화해 대표적인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다. 

 

더네이쳐홀딩스 박영준 대표이사는 “더네이쳐홀딩스 본연의 경쟁력을 알아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브랜드 사업 역량 

강화와 해외 영역 확대를 통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

혔다. 

 

회사는 오는 20일 납입을 거쳐 7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